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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교구설정 100주년, 다시 새롭게 “2009년 비전의 해”



다시새롭게2011! 교구설정100주년

하성호 사도요한신부┃교구사무처장

작년 10월에“성모님이 삼신 할매인가”라는 제목으로 성모당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그렇게 강의 제목을 뽑은 의도는 해마다 11월 중하순 이전과 이후의 성모당의 스케치

가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분비는 스케치가 한산한 스케치로 일시에 바뀌는 사연은 과
연 무엇이든가?

성모승천대축일을 맞아 우리들의 신앙 현주소를 다시금 재점검해보면 좋겠다. 오늘 미사
감사송은 성모님께서“이 세상 나그넷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
해 주셨나이다.”라고 노래한다. 신앙인이 품는 희망이라면 과연 어떤 희망이어야 제격에 맞을
까? 세상적인 것을 많이 향유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지향적인 희망일까? ‘많이 가지고 싶다.’거
나‘운수대통하고 싶다.’는 소망이야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늘 가지는 희망사항이지 않
는가? 성모님이 이런 세상적인 희망과 위안의 보증이라고 노래하는 것일까?

감사송의 그 다음 구절에 귀를 기울여 보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
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께 무덤의 부패를
겪지 않게 섭리하셨나이다.”성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과 위안은 예수님을 낳으심으
로써 결코 무덤의 부패에 연루되지 않으셨다는 그 희망과 위안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앙
인이 가지는 참된 희망은 오로지 이 세상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됨을
감사송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성모신심은 과연 무엇일까? ‘많이 가지고 싶다.’거나‘운수대통하고 싶
다.’라는 마음을 채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일까? 올바른 성모신심은‘신앙의 복종’으로 우리
가 바로 이 시대의 성모가 되는 것이다. 성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성모님이 신앙의 복종으로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으셨듯이 자신도 신앙의 복종으로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
상에 낳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모님이 주님의 십자가 구속사업에 끝까지 협력하셨듯이 자
신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구속사업에 끝까지 협력하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교구는 처음부터 성모님께 봉헌된 교구이다.  교구민들이 모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신앙의 복종’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성모님을 삶의 모범으로 삼자는 초대
교구장님의 간절한 원의가 교구 봉헌에 처음부터 새겨졌다 하겠다.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게
변화 되면 우리의 생활도 거룩하게 변화되기 마련이다. “행위는 존재에 따른다.”는 서양 격언
이 있다.  존재가‘신앙의 복종’으로 성모님을 닮으면 그에게서 자연히 성모님의 행위를 닮은
참된 신앙의 행위가 흘러나오게 마련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
나셨기에……”이 위대한 강생의 신비가 이제 우리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에 우리 모두 희망해보면 좋겠다. 그래야“성모님께 봉헌된 교구”에 몸담고 있음이 새
롭게 보람과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겠는가!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함께 교구
설정 100주년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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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당송
마리아 님, 당신은 오늘 천사들의 무리 위에 높이 오르
시고, 그리스도와함께영원히개선하셨으니, 저희모두
어머니께영광을드리나이다.

▲ 제1독서〔1역대15,3-4.15-16; 16,1-2〕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
았다.)

▲ 화답송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 안식처로 드소서. 당신이 권

능의궤와함께드소서. 
○보라, 우리는 에프라타에서 소식을 듣고, 야아르 들

에서그궤를찾았노라. 우리는그분거처로들어가,
그분발판앞에엎드리세. ◎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
한이들이환호하게하소서. 당신종다윗을보시어,
당신메시아의얼굴을외면하지마소서. ◎

○주님은시온을택하시고, 당신처소로삼으셨네. “이
곳은길이쉴나의안식처, 내가원하였으니나여기
머물리라.”◎

▲ 제2독서〔1코린 15,54ㄴ-57〕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
를주십니다.)

▲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의말씀을듣고지키는이들은행복하여라. ◎

▲ 복음〔루카 11,27-28〕
(선생님을배었던모태는행복합니다.)

▲ 영성체송〔루카 11,27 참조〕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의 모
태는복되도다. 

▲ 입당송〔묵시 12,1〕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열두개별로된관을쓴여인이나타났네.

▲ 제1독서〔묵시 11,19ㄱ; 12,1-6ㄱ.10ㄱㄴ〕
(태양을입고, 발밑에달을둔여인)

▲ 화답송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

나이다.
○당신의사랑받는여인들가운데제왕의딸들이있고,

오피르황금으로단장한왕비, 당신오른쪽에서있
나이다. ◎

○들어라, 딸아, 보고네귀를기울여라. 네백성, 네아
버지집안을잊어버려라.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
의주인이시니, 그분앞에엎드려라.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
구나. ◎

▲ 제2독서〔1코린 15,20-27ㄱ〕
(맏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
림하실때, 그분께속한이들입니다.)

▲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성모마리아하늘로오르시니, 천사들의무리가기뻐

하네. ◎

▲ 복음〔루카 1,39-56〕
(전능하신분께서나에게큰일을하시고, 비천한이들을
들어높이셨습니다.)

▲ 영성체송〔루카 1,48-49〕
이제부터과연모든세대가나를복되다하리니, 전능하
신분이나에게큰일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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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밝밝 은은 눈눈 안안 과과

당일수술·퇴원 초음파백내장·라식수술

수수 술술 전전 문문 병병 원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원 장
전문의

2484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억기(바오로) 011-514-3855

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

대구교육원 791-7677
경산교육원 813-7343
하양교육원 856-7243

이경희
(율리아)

최고의 전문교육기관(국가자격증)

♣ 시험 없이 국가자격증취득
♣ 나이, 학력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종일반 주말반 자격증반

365일24시간서비스요양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
♣치매, 중풍, 거동이불편하신어르신
♣가정방문하여하루도빠짐없이
♣부모님처럼돌보아드립니다.
♣정부에서85% 지원합니다
사 랑 재 가 요 양 기 관
대구전지역791-7772     신인수
경산전지역856-7243  사도요한

2주에5~7kg 감량
혈액을 맑게. 독소와 숙변
노폐물 제거, 체질개선.

(이강옥교수의 종합 야채효소)
한경애데레사 053)793-7997

대구연세안과
라식, 백내장, 알티산수술전문병원

박박 중중 원원원장(소시모)

- 지하철1호선영대병원역2번출구-

상담전화626-8881~5

의 학 박 사
현,연세대외래교수

장 윤 제
연 합 치 과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 구 은 행 본 점 맞 은 편

T .  752-9797

유니온저축은행UNION 
SAVINGS 
BANK

●신속하고간편한
- 아파트담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높은수익과안전한예금

예금과대출은

TEL : 256-1122
대표이사박판희(안토니오)




